


를 발견했어요

얘들아, 여기 좀 봐, 그림자가 생겼어!

그러던 도중 교실 창문으로 들어온 눈부신 빛이 책에

반사되는 모습을 발견한 아이들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항상 함께하는 빛에 신비함을 느끼며 빛과 그림자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빛은 사람과 식물, 동물 모든 유기체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빛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우리 유치원은 통 창문으로 빛이 하루 종일 들어옵니다. 

복도의 긴 유리창에 그려진 그림들이 빛을 통해 복도

바닥에 그림자가 되었고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우리가

그린 그림이 바닥에도 있다며 그림자를 탐색하게 됩니다.



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빛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공의 빛과 원래 있었던 자연의 빛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여름의 쨍쨍하던 빛은 어느새 사라지고 가을이 주는 근사한
가을빛이 우리를 맞아줍니다.

“여름 햇빛은요. 뾰족한 느낌이에요.”

아이들은 빛으로도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은 딱 누르면 켜져요. 끄면 꺼져버리고요.”

“어? 라이트 테이블도 그런데.”

“태양에는 버튼이 없잖아요. 껐다 켰다 할 수 없는게 달라요.”

“여름처럼 쨍쨍한 해!”



빛을 떠올리면 친구들은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드나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빛의 이미지를 표현해봅니다.

“빛은 여러 곳을 비추어주어서 복잡한 미로 모양일 것 같아요.”

“불빛을 찾는 나침반 같아요.”

“반짝반짝 보석 같아요.”

“눈이 부셔서 저절로 눈이 감겨요.”

“타오르는 느낌이 나요.”



이런 빛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면…

빛이 없어지면 우리가 만들면 된다는 슬기튼튼 2반 아이들의 생각!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통해

늘 당연한 존재이자 자원이였던 빛의 존재를 다시 생각해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매체물들로 더욱 풍부한 빛 놀이를 경험해보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빛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해서 이어집니다.

“어두워져서 무서워요.”

“예쁜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다 안보이니까.”

“유치원 오는 길이 보이지 않아서 못와요.”

“신호등도 못 보고 횡단보도도 안보여요.”

“사고가 많이 나요. 우리가 빛을 만들어요.”



교실 속 무지개

무지개는 어디 있을까요?

비가 오고 난 후에 볼 수 있었던 무지개를
손전등을 이용해 직접 만들어줍니다.

“TV에 빛을 비추면 동그란 모양 무지개가 생겨요.” “CD를 물속에 넣고 빛을 비추면 무지개가 있어요.”

“CD에 빛을 비춰보면 무지개가 생겨요.” “빛을 천장에 비추면 2개의 무지개가 생겨요.”



빛을 내는 다양한 매체물들을 모으고, 좀 더 가까이, 좀 더 멀리 다른 눈으로도 빛을 관찰합니다.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겨＂“빛 위에서 쌓으니까 더 멋져~”



의 투과와 반사 투명한 것의 그림자에는 색이 있어!!

”투명한 색깔 종이를 비추면 그림자 색이 보여”

“어떻게 빛이 투명종이를 통과해?”

우리가 알아냈어요! 투명하다는 건 반대편이 다 보이는거에요. 
그리고 투명한 것에는 그림자에 색이 있어요.

“투명한 거야! 눈에 갖다 댔을 때 친구가 보이는 거!”

빛이 투과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비교하며 다양한 물체와 나의 그림자를

탐색하며 빛과 그림자의 관계에 점점 흥미와 관심을 보입니다.

“투명한 종이는 빛이 통과 할 수 있는데 색지는 빛이 통과하지 못해서 그런 거 같은데?”



를 발견하다

친구의 그림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도 움직여＂

“그림자 위치가 계속 바뀌네?”

“우리가 앉으니까 그림자도 앉았어”

“그림자가 펭귄 같다” “그림자가 엄청 커＂

“멋진 자세를 하니까 그림자도 멋져!＂



그림자의 변화

그림자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해!

“스크린 앞으로 가면 커지고 뒤로 가면 작아져!”

아이들은 빛의 위치를 바꾸어 가며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림자 특징을 하나 둘 알아갑니다.

“어! 그런데 이것 좀 봐. 빛이 벽이랑 가까워지면 그림자가 커져＂

“빛이 멀리가면 그림자가 작아져＂



그림자를 만들어보자!!

빛과 어둠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형태와 모습의
그림자를 경험하고 놀이하며 나와 늘 함께 하는
그림자를 독창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냅니다.

“내 머리에 왕관을 씌워 주었어~”

“그림자를 따라 그려보자＂

“손가락으로 동물도 만들 수 있어!”



퀴즈 놀이 어떤 그림자일까?

아이들은 그림자와 조금씩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림자의
어떤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될까요?

“나는 지금 9시야”
“다리가 4개인 동물이야!”

“난 날개가 달렸어＂

“소리를 내는 동물이야＂

“등껍질이 있어!”

“산 속에 살고 있어＂



손그림자놀이

손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

“난 뾰족뾰족한 고슴도치야＂자신의 손을 이용해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며 그림자 놀이를 합니다.

손으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종이로
그림자 팔찌를 만들어 완성도 높은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세상

너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니?

우리가 만약 그림자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슬기튼튼 2반 친구들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할까요?

"바다 속에 있는 돌고래야"

“내가 만든 보석 나라에 있는 꽃이야"

“색깔 나라에 나비가 돌아다녀"

“우린 우주 공간을 만들고 있어"

“이건 건물이 있는 도시 나라야"

친구와 함께 만든 그림자 세상 속으로 들어가
또 다른 그림자를 만들며 놀이합니다.



교실 안의 빛으로 만나는 그림자와 밖으로 나가 직접 만난 빛의 그림자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증을 가지며 빛의 양과 그림자의 길이를 관찰합니다.

“여기서는 그림자 위치를 바꿀 수 없어!”

자연의 빛은 어떤 그림자를 만들어줄까?



내가 만든그림자

내가 그린 그림에도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한 아이들은

검은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 놀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린 그림을 비추어보자!

각자가 그린 그림을 투명 비닐에 붙여 휴지심을 활용해

손전등으로 비추어보며 그림의 그림자를 관찰해봅니다.

“내가 그린 토끼 그림이다!”

“하트가 거꾸로도 나와!”

“난 공룡을 그렸어~"

“얘들아, 난 어떤 그림인지 맞춰봐!”



슬기튼튼 2반의그림자 극

우린 어떤 동화로 할까?

역할을 정하자!

동화에 나오는 등장 인물을
그림자로 만들어보자!


